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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운동을 어린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

본당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. 주일미사만 드리고 주일학

교는 가지 못했습니다. 본당에서 운영하는 신앙 캠프나 수

련회 같은 행사 역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. 학창 

시절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일

이었기 때문에 그 외 일들은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던 것

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쉽습니다. 게다가 20살 이후에는 

시합과 훈련 때문에 그나마 봉헌하던 주일미사조차도 제

대로 드리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.

아마 하느님께서는 이랬던 저를 할아버지, 할머니를 통

해 당신께로 이끌어주셨던 것 같습니다. 어릴 적에 할아버

지,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, 매일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

바치며 하루를 시작하고, 저녁 기도로 마무리하던 집안 분

위기가 좋았습니다. 할아버지, 할머니께서는 신앙심이 매

우 깊으셨는데,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 

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기회가 될 때마다 새벽 미사에 열

심히 가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. 할머니께서도 성당

에 다니시며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

니를 보면서 하느님과 신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

습니다. 도대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졌습니다.

그러던 와중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첫영성체를 했

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는 이미 운동을 시작한 이후였기 

때문에 교리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. 운동

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 성당에 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

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, 첫영성체를 하는 순간 

몹시 기뻤습니다. ‘힘들었지만, 잘했구나’ 하면서 스스로 

대견해했죠. 특히, 첫영성체 때 성체를 성혈에 찍어서 ‘양

형영성체’를 했던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. 첫영성체

를 하기 전에는 어른들만 하던 영성체가 부러웠고, 성체는 

어떤 맛인지 궁금했는데, 성체를 영하고 나니 ‘어른들처럼 

나도 이제 예수님 몸을 모실 수 있구나’ 하는 생각에 신기

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.

돌이켜보면, 하느님은 제게 늘 친구 같은 분이셨습니

다.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제 옆에 계신다고 느꼈고, 

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하던 일도 하느님께는 말씀드릴 

수 있었습니다. 일방적으로 저 혼자 하는 말이기는 하지

만, 그 누구보다도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셨습

니다.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

리다 보면 그 자체가 제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친

구가 되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런 하느님과 함

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
정혜선 마틸다
중계양업성당


